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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의 붉은 눈초리와 살아있는 정신
김호석 화백의

화폭속선지식

만해 한용운 스님

최근 한국 전통의 한지를 찾기 위해 전주 완주 임실 지역 답

사를 다녀왔다. 나는 전통한지의 원형을 찾고자 30년 이상 한

지제작현장을방문했고지장들의생산품을수집해왔다. 그러

나 이번 답사는 달랐다. 내 개인의 지적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전통문화 복원과 현실화에 대한 관심에 의해 실

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자문은 현 정부가 전통문화를 어떻

게바라보고있는지를알게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행정부

처가 한국문화에 대한 전통성과 문명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

음이확실하다. 다만이런관심이진작문화재청에서관심을갖

고 추진했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까웠다. 현장

방문은한지를만드는전과정을이해하고확인하는계기가되

었다. 나아가전통문화의현주소와미래상을생각하게했다. 그

러면서안타까운현실도목도해야했다.

전통문화는 자기철학 자기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한

지제작현장에서만난장인들은자기가하는일에대한긍지도

약했고가치도몰랐다. 나아가전통한지원형복원과재현에대

한의지도거의없었다. 

전통한지 제작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정통성은 미약해 보

였다. 한국고유의방식이아닌외래적요소가다분했다. 그리고

한지의최고가치인서화용종이보다문종이생산에그치고있

다. 전국 어디에서도 천년 한지의 빛나는 광택은 찾기 어려웠

다. 참담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한국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

져 있는 가짜 전통이다. 한지를 만드는 재료와 도구 그리고 후

처리방식모두가국적이모호하다. 식민지시대부터변화한일

본방식이지금도사용되고있다. 우리고유의재료에대한연구

는 물론 산지와 분포 그리고 생산 가능한 양 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않았다. 이를제대로관리감독할공무원과연구자도거의

없다. 

일제강점기이후파행으로치달았던전통원형이최소한일

본지배이전의방식으로회복되지않으면안되겠다는확신이

들었다. 단언하기싫지만한지제작현장은분명일본문화의또

다른이식현장을확인하는자리였다. 

나는한지답사현장에서불현듯만해가생각났다. 수입산닥

에덕지덕지붙어있는파리떼를보면서만해가그토록목숨처

럼지키려했던살아있는한국의정신과아직도해결되지않은

부끄러운현실을다시생각하게했다. 

시는 언어의 정수다.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소통시킨

다. 표현할수없는것을표현한다. 

시는 사상의 핵심이다. 아니 사상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시인은세상과자연그리고인간과동물등에대해어떻게인식

하고있는가가문제이다. 깊은세계는마음의심층에서나오는

것이다.

시는 당대의 윤리. 제도를 훌쩍 뛰어 넘는다. 양심의 소리로

바라본다. 그래서시인은진리와진실을위해목숨을바친다.

만해 한용운, 분명 그는 우리시대의 돌올(突兀)한 선각자이

다. 

자기진리를위해변절하지않았고자기의삶과시를일치시

키기위해부단히도노력한사람이다. 그의시는시대에갇히지

않고시대를뛰어넘는다. 지금시대에도낡아보이지않는다. 당

대에소환된다. 그러면서이야기를제시한다. 살아있다. 예술의

생명력은이런 것이다. 그래서그를 종교시인으로가두어서안

된다.

만해시의핵심은역설과모순이다. 이역설과모순을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의 시를 이해하는 바로미터이

다. 만해는시를통해대립하는통일을역설하고있다.

새로운미학은전통만으로안된다. 오늘이어야한다. 그러나

지금우리에게전통이없다. 

현실을돌파해나가는것이예술이고예술가다. 만해는저자

거리에 있지만 위대하다. 만해의 상기된 붉은 눈초리가 늘, 어

디서나필요한이유다. 

길고긴잠. 186×94cm. 종이에수묵담채. 2015
만해의눈은항상빨갛다. 사람의고통이있는곳에항상만
해의붉은눈초리가필요하다.

만해는저자거리에있지만위대해

스님시의핵심은역설과모순

현실돌파해나가는예술보여줘

“

” 탁주에발을씻다. 64×94cm.종이에수묵. 2013(부분도)
한용운님의‘파리’를형상화한작품이다. 현실은옳고그르냐의문제가아니다. 나의이해관계에달려있다. 그것이현실이고우리사회의병폐다. 만해가여전히
필요한이유다.

파리
한용운

이적고더럽고밉살스런파리야.
너는썩은쥐인지만두(饅頭)인지분간을못하는더러운파리다.
너의흰옷에는검은똥칠을하고검은옷에는흰똥칠을한다.
너는더위에시달려서자는사람의단꿈을깨워놓는다.
너는이세상에없어도조금도불가(不可)할것이없다.
너는한눈깜짝할새에파리채에피칠하는작은생명이다.
그렇다. 나는적고더럽고밉살스런파리요, 너는고귀한사람이다.
그러나나는어엽분여왕의입술에똥칠을한다.
나는황금을짓밟고탁주에발을씻는다.
세상에보검(寶劒)이산같이있어도나의털끝도건드리지못한다.
나는설렁탕집으로궁중연회(宮中宴會)에까지
상빈(上賓)이되어서술도먹고노래도부른다.
세상사람은나를위하여궁전도짓고음식도만든다.
사람은빈부귀천(貧富貴賤)을물론하고파리를위하여생긴것이다.
너희는나를더럽다고하지마는너희들의마음이야말로
나보다도더욱더러운것이다.
그리하여나는마음이없는죽은사람을좋아한다.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4,200원(50권 이상)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3,500원(50권 이상)   

5,000원(1권)정 가

할인가

정 가

할인가

묘법연화경
28,000원(5권 이상)  
40,000원(1권)정 가

할인가

묘법연화경(우리말)
9,600원(20권 이상)   
16,000원(1권)정 가

할인가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2,100원(50권 이상)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5,000원(1권)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정 가

정 가

할인가

䤼 법화경·사경 䤼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영가옷C형<남>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정가 1,0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50개1박스) 

䤼영가옷·예수재용품 䤼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정가 1,000원동남영가옷 동녀영가옷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C형<여>


